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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제목
	제안된 일부 기후변화 해결책의 부정적 영향
(The toxic impacts of some proposed climate change solutions)

	제출자
	유해 물질 및 그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처리가 갖는 인권적 함의 특별보고관

	배경
	인권이사회 결의 45/17에 따라 특별보고관이 기후변화로 인해 제안된 일부 해결책의 독성 영향을 조사하는 연례 주제별 보고서를 제출함.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, 국제기구, 비정부기구, 선주민, 국가인권기구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광범위한 협의를 거쳤으며, 2023년 2월에도 2차례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함

	내용
	국가는 “신속하고 심도 있으며 대다수 경우에 즉각적인”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.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이 제안되었으나, 일부 기술은 사람과 지구에 닥친 부정적 영향을 심화하여 유해 물질로 인한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음. 탈탄소화 기술이 광물(리튬, 코발트, 니켈, 흑연, 망간, 구리, 아연, 알루미늄 및 희토류 원소 등)을 얻기 위한 채굴에 의존해 태양열 패널, 터빈 등의 폐기물 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 대부분의 전기는 화석연료를 소비해 생산되며, 원자력 에너지 생산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심각한 문제를 경시하게 됨. 바이오 연료 생산은 자원 집약적일 수 있고, 많은 양의 물과 토지가 필요해 심각한 생물 다양성 손실을 낳을 수 있음. 비수력 재생 기술은 주변 환경에 중금속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. 또한, 해상 운송 산업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해, 전 세계 약 3%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천이 됨.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에 따라 차별금지, 투명성, 참여 및 책임에 중점을 두어 탈탄소화 및 해독 경로의 통합을 이끌어야 함



